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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말씀 *

나의 말을 완전 생명시하고,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과정 중 결과가 보인다. 

그것이 너희의 휴거의 모습이다. 

이제는 목숨 다해 

말씀 지키기, 말씀 행하기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온 시대 사명자 너희 선생처럼 

너희도 이 시대 말씀, 나 성자의 말씀 듣고 

말씀이 육신 되어야 한다. 

분체의 분체 부흥강사가 

너희 섭리인들의 견본이다. 

육적 자연성전을 

오직 보낸 자의 말대로 실행하여 

성전을 가꾸는 수련원장처럼 

보낸 자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천지를 뒤집는 혁신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목숨 걸고 행한다면 목숨을 구하고 

사망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느냐? 믿어야지. 믿어라!

결과를 보아라. 

그때까지 기다렸다 믿겠느냐? 

어리석도다. 



말의 힘, 말의 능력에 

너희의 심령이 굴복되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역사의 끝날 보여질 

강권적인 이 시대 말씀의 승리이다. 

이 시대 말씀은 끝끝내 이루어진다. 

시대 말씀 자부심이 

선생의 자부심이다. 

이 시대 성자 본체의 말씀으로 

섭리사는 승리한다. 

끝끝내 승리한다. 

지금 너희 선생의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낙심하느냐?

아니다. 

시대 말씀이 활개 치며 비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 선생의 모습이다. 

비상하며 날아오르며 

이 세상 만물, 모든 인간, 우주, 천국 

모든 영계를 활개 치며 다스리며 통치하는 

너희 선생임을 깨달아라!

말씀은 너희 선생이다. 

고로 너희 선생의 육은 자유롭지 못해도 

너희 선생은 복음과 함께 

육으로는 전 세계 각국으로 

영으로는 천상천국, 

모든 영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진정 진정 진정 깨닫고 깨닫고 알아라. 

(주님, 진정 말씀이 선생님임을 깨닫고 

진정 온전히 사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 

너희 선생 곁에 꼭 붙어살아라. 

즉 말씀에 꼭 붙어살아라. 

나의 사랑, 선생의 사랑, 

말씀 통해 가리니 

온전히 받아 

사랑의 성자의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키어라!

나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랑의 말씀을 준다. 

부디 마지막 책임분담 잘하여 

온전한 사랑의 신부의 영으로 만들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신랑 성자.


